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한국타이어, 초저연비 타이어 개발
회전저항 낮추어 연비 최대 3% 향상 …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장착

한국타이어는 회전저항을 낮추어 연비를 향상시킨 초저연비 친환경 타이어(제품명 fx-Optimo)를 개발해 하

반기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

초저연비 친환경 타이어는 현대자동차 베르나와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등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

자동차에 장착될 예정이다.

한국타이어 관계자는 “5년간 총 1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초저연비 타이어는 같은 규격의 기존 타

이어에 비해 중량은 15% 가볍고 회전저항은 25% 이상 줄어 연비개선 효과가 최대 3%에 이른다”며 “회전저

항이 줄었지만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성능 및 조정안정성이 탁월하고 마모 성능도 기존 타이어와 동등한 수준

을 보였다”고 강조했다.

또 “회전저항을 줄이면 마모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저연비 타이어는 기존 타이어와 동등한 

수준의 내구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진전”이라고 덧붙였다.

한국타이어 조충환 사장은 “시장 선도자의 이점을 활용해 향후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타이어 시장을 주도해 

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(서울=연합뉴스 이정진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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